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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연두�작가와�새터민들의�이야기



정연두�작가는�1994년�탈북한�새터민의�이야기로�일련의�사진�사운드�설치�작품을�제작합

니다.�북에서�온�그가�목격한�남한의�첫인상은�거리를�가득�채운�국산�자동차였는데,�그�낯

선�풍경이�도무지�믿기지�않아�당시에는�사람들이�자신을�속인다고�생각했다는�이야기입니

다.�북한의�대도시�함흥에서도�잘�볼�수�없었던�고급승용차가�남한�거리를�줄지어�달리는�것

을�보고,�그는�급격한�시각적�경험의�간극을�쉽게�받아들일�수조차�없었던�모양입니다.

탈북�새터민의�오래�전�그�에피소드에서�출발해서,�정연두는�1994년�당시�대중적이었던�현

대자동차와�거리의�풍경들을�카메라로�촬영해�모으기�시작했습니다.�그는�각각�아크릴판에

배접한�총�11개의�이미지를�1cm�간격으로�겹쳐서�하나의�프레임�안에�재구성합니다.�화면

안쪽에는�보이지�않게�오디오�시스템을�설치하여�그�풍경에�대한�시각적�주체로서�사연을

제공한�새터민의�인터뷰를�틀어놓았습니다.�이방인�혹은�맹인�등의�시각경험에�주목했을

때와�같은�효과를�나타냅니다.�애초에�실재와�허구,�시각과�착시,�현실과�가상�등의�이분법

적�판가름을�할�수�없는�시각�주체의�경험은�적어도�11개의�이미지�간극들�사이사이를�배회

하는�또�다른�감각,�이를테면�그의�이야기를�듣는데�열중하는�청각처럼�다른�지각의�경험을

필요로�하게�됩니다.

정연두는�2007년�국립�현대미술관�‘올해의�작가상’을�최연소로�수상하였고,�뉴욕�아시아

소사이어티,�뉴욕현대미술관,�미토�아트타워�등�세계�유수의�미술관에�초대되며�동시대�한

인간의�꿈과�기억처럼�보이지�않는�세계를�포착하여�관객들을�인생이라는�무대의�주인공으

로�끌어올리는�정연두�작가는�앞이�아닌�뒤에서�사람들의�이야기를�듣는�관찰자�역할을�합

“새터민�사연”

작가�정연두



국�작가�중�독보적�위상을�차지하고�있습니다.�작품의�주요�소장처로는�세인트�루이스�미술

관과�국립�현대�미술관,�뉴욕�현대�미술관,�아트�선재�센터�등이�있습니다.

니다.�개인의�역사를�사진�한�장으로�다루기에는�그�깊이를�표현하기�힘들다고�생각하는�작

가는�포토콜라주의�형식을�취하며�대상의�이야기를�적극적으로�상상하게�만듭니다.




